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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노력 확산



▶ 온실가스 배출 계속 증가, 아직 피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배
출량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 아니면 2019년이 피크?

자료 :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co2-and-greenhouse-gas-emissions-country-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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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징후 가속화

산업혁명 이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이

지난 30년 동안 배출



자료 :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co2-and-greenhouse-gas-emissions-country-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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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기상기구(WMO) : 2020년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C(2.16°F) 증가, 지금
까지 기록상 가장 따뜻한 3년 중 한 해, 최근 10년(‘11~’20)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

1. 기후변화 징후 가속화



▶ 대기 중 CO2 농도와 지구 기온상승 사이 인과관계 존재, 하지만 시차 발생 à 대기 중 CO2

농도를 안정화시키더라도 수 십년 간은 기온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

자료 : hhttps://climate.nasa.gov/vital-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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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co2-and-greenhouse-gas-emissions-country-profiles

1. 기후변화 징후 가속화



▶ 지구 기온 상승은 육지 + 해양 온도 상승의 복합적 효과, 육지 기온은 1.32 ± 0.04 °C 상승
한 반면 해수면 기온(해빙 면적 제외)은 0.59 ± 0.06 °C 상승 à 북반구 기온변화가 훨씬 큼

▶ 지역에 따라 기온변화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북극 근처 고위도 지방은 3°C~5°C 넘게 상승, 
해빙, 영구동토층, 빙하에 심각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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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co2-and-greenhouse-gas-emissions-country-profiles

글로벌 평균 기온과 유사

평균 기온 모니터링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영향의 지역 간 편차

주목 필요

1. 기후변화 징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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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영향 보편화, 그러나 피해는 불평등하게 발생

▶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도 증가

• 1980~1999년 대비 2000~2019년 재해 발생은 75% 증가, 40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으며 사망자
123만 명, 2.97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

• 자연재해의 91%가 폭염, 태풍,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기후에 의한 것, 다만 재해 예방 조치 및
조기 경보 등으로 ’80~’99년 대비 사망자 증가는 경미한 수준

­홍수 44%, 태풍 28%, 지진 9% 순

자료 : UNDRR(2020). Human Cost of Disasters : An Overview of the Last 20 Years 2020~2019( https://geographyandyou.com/human-cost-of-disasters-2000-2019/)

<재해 유형별 비교> <재해 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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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영향 보편화, 그러나 피해는 불평등하게 발생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4)

▶ 40℃ 폭염 시나리오 현실화,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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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영향 보편화, 그러나 피해는 불평등하게 발생

▶ 이상기후 노출 인구 증가, 건강피해도 심화

• ‘86~’08 평균 대비 2016년 노인인구 포함 취약계층
열사병 환자 1억 2,500만 명 증가, 2015년 한 해에
폭염으로 최소 1억 7,500만 명 건강 악화

• 1990년 이후 뎅기열 발병 건수 매년 두 배 증가

• 폭염으로 농촌 근로생산성은 ‘00-’16년 5.3% 감소

<폭염에 의한 65세 이상 인구 건강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뎅기열 전파력>

자료 : (상) WMO(2020)“ 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in 2019”, p. 27.
(하) https://www.thelancet.com/infographics/climate-and-health

<1986~2005년 대비 지구 평균 이상의 기온상승 노출 인구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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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영향 보편화, 그러나 피해는 불평등하게 발생

▶ 기상재해 발생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나 사망자수, 피해는 소득수준에 따라 불균등 분포

자료 : UNDRR(2020). Human Cost of Disasters : An Overview of the Last 20 Years 2020~2019, p. 21(좌), p. 23(우상), p. 26(우하)

<소득수준별 총 사망자수와 재해 당 사망자 수(‘00~’19)> 

<소득수준별 총 손실비용과 GRDP 대비 손실 비중(‘00~’19)> <재해 피해 총인구수 및 10만명당 피해 인구수 상위10개국 (‘00~’19)> 

<소득별 세계 인구분포 및 재해 영향 유형(‘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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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영향 보편화, 그러나 피해는 불평등하게 발생

▶ 지구온난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GDP 격차가 25% 벌어져 불평등 심화

▶ 1994년 시카고 폭염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빈곤과 사회적 고립

▶ 도시 거주자 중 빈곤층, 만성질환자, 노약자, 독거노인, 실외작업⋅활동이 많은 경우 폭염 피해
에 더 취약 : ’18년 폭염 온열질환자의 30.7%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직업별로는 육체노동자(28.7%)

와 무직(20.5%) 등 취약계층 비중이 높음.

자료 Differnbaugh and Burke(2019), p.9810

[지구온난화가 각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 온열질환자 비중(‘18. 5. 20-9.5)]

60대이상

50대
(21.8%)

40대
(15.5%)

30대
(11.1%)

20대(8.2%)

(40.1%)

자료 질병관리본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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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책임은? 
▶ 지금까지 인간은 대기 중에 총 1조 5천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19년 370억톤 배출(‘00년

대비 50% 증가, 50년 전 배출량의 3배), 현재와 과거 배출량에 대한 책임 달라
• 2017년 기준 중국이 100억톤으로 27%, 미국 15%, EU 10%, 상위 10개국이 총 배출량의 75% 차지
• 누적배출량 : 미국 27%(4천억톤), EU 22%, 중국 13%, 영국 5%(현재 1%), 독일 6%(현재 2%)

자료 : https://ourworldindata.org

<1인당 소득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포> 

<국가 소득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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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DP(2020). Emission Gap Report 2020, p. 63.

[4개 소득그룹별 일인당 CO2 배출 및 절대량(2015)]

3.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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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도 특별보고서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고조
▶ IPCC 5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평균 기온 2℃ 상승 시 2030년부터 식량 생산량 감소, 육상

및 담수종 멸종 위험 증가 등 전 부문 위험 수준 증가

▶ ’15년 파리협정(COP 21)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올해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범

• 현재 산업혁명 이전 대비 1도 상승(0.8℃~1.2℃), 현재 추세라면 이르면 2030년 1.5도 도달 가능성(2030~2052)

• 2100년까지 1.5℃로 제한하려면 2030년 CO₂배출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제로 달성해야 가능

• 1.5℃ 목표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고 전 세계적인 대응 필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5도 경로>



https://www.un.org/en/climatechange/science/key-findings

4. 1.5도 특별보고서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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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20-2030년 동안 매년

온실가스를 7.6% 줄여야 가능



4. 1.5도 특별보고서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고조

16

<시나리오별 목표 대비 배출량 간극> 

자료 : UNEP(2019).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지구기온 상승> 

자료 :Climate Action Tracke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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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 지난 1년간 극빈층의 수가 최악의 경우 약 115백만 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

• 新-빈곤층의 대부분은 각종 제재나 이동성 제약에 취약한 비공식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에 종사,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

▶ 가속화된 경기침체, 기업과 일자리에 영향

• 가계소득 감소 à 교육, 건강 등 인적 자본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인터넷 불평등, 여성의 취약성 증대

자료 : https://blogs.worldbank.org/voices/2020-year-review-impact-covid-19-12-charts

[신빈곤층 증가] [경기침체 가속화]

5.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기후변화 취약성을 증가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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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중단으로 인한 학력 저하와 격차, 코로나 세대의 경제적 손실(세계 GDP의 10%)

▶ 높은 의료비용 지출로 인한 빈곤 심화

▶ 식량 부족

• 지난 5년간 식량 불안정 악화, UN식량농업기구는 팬데믹으로 2020년에 추가적으로 약 8,300만 ~ 
1억 3,200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

▶ COVID-19는 FCV(취약, 분쟁, 폭력)의 영향 심화, 분쟁지역(FCS) 거주 빈곤층 증가

자료 : https://blogs.worldbank.org/voices/2020-year-review-impact-covid-19-12-charts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선 이하 인구] [2014-2019 식량불안정 추이]

5.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기후변화 취약성을 증가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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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방향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영향

• 과거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온실가스 감소, 하지만 1.5도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향후 10년 동안 매
년 ‘20년 감소폭보다 많은 28억 톤CO2(7.6%) 감축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의 직접적 영향은 지구기온 0.01도 정도, 하지만 강력한 녹색경기부양
책이 시행될 경우 지구 기온을 0.3도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파리협정에 의한 NDC에 의한 2도 목표 달성 가정

자료 : Forster, P.M., Forster, H.I., Evans, M.J. et al. Current and future global climate impacts resulting from COVID-19. Nat. Clim. Chang. 10, 913–919 
(2020). https://doi.org/10.1038/s41558-020-0883-0

<시나리오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농도 및 지표면 기온 변화>

6. 코로나19 대응 녹색회복과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전환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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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경험은 그린뉴딜 추진에 교훈 제공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09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1.4% 감소, 하지만 녹색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대규
모 경기부양 인프라 투자로 ‘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 수준 회복(5.9% 증가) 

▶ 우리나라도 고탄소 경제경로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였으나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 부족으로
경로전환에 실패

• 2008년 신국가발전전략으로 GDP의 2%를 녹색분야에 투자하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 그러나 온실가
스 배출은 계속 증가, 가격 신호와 규제 수단 부족으로 녹색산업 시장전환 미흡

<글로벌 경제위기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자료 : (좌) Glen Peters et al(2012). (우) https://www.carbonbrief.org/analysis-coronavirus-set-to-cause-largest-ever-annual-fall-in-co2-emissions
(우)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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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6. 코로나19 대응 녹색회복과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전환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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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비해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난은 훨씬 광범위하고 파국적, 인류의 생존 위협

• 이상기후 현상은 이미 많은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 유발, 과학자들은 ‘제6차 대멸종’ 진행 경고

•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를 그린스완으로 규정하면서 금융위기 초래 위험 제기 : 가뭄과 홍수의 증가

및 자연지형의 급격한 변화,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농작물 생산의 감소, 소비와 투자의 약화 및 무역흐름

단절, 자본투자의 변화 및 좌초자산의 발생, 경제 및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약화 등

자료 : https://www.thesun.co.uk/tech/10440194/earth-climate-chage-tipping-points-scientists/ n

[9가지 기후변화 티핑포인트]

자료 : Bolton et al(2020),  

[기후 리스크의 연쇄 반응]

7.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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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기술발전, 화석에너지의 환경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으로 깨끗하
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시화

• 재생에너지 비용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화석연료, 원전 비용 증가

­2017년 전력의 2/3를 차지하던 화석연료 대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그 자리를 채울 전망, 2018~2050년
새로운 발전설비에 투자될 11.5조 달러 중 83%가 태양광, 풍력으로 집중될 전망(BNEF, 2018)

­2020년 세계 원자력 산업현황 보고서 : 2019년 원전발전량 < 재생에너지 발전량-원전투자의 10배(3천억달러)

­발전원 간 경제성 평가지표인 LCOE(균등화발전단가)는 지난 10년 간 태양광 △89%, 풍력 △70%, 원전 26%

• 백만달러 당 고용창출 화석연료 2.65, 재생에너지(효율) 7.49~7.72, 에너지전환 5개 순 고용 증가
(Garrett-Peltier, 2017)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 추이>

자료: IRENA(2020), p. 7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추이>

https://about.bnef.com/blog/battery-powers-latest-plunge-costs-threatens-coal-gas/

7.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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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여개 국에서 탄소중립 선언 및 법제화 추진

▶ 2030년 이전까지 석탄을 퇴출하는 탈석탄동맹에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 34개국, 33개
지방정부, 44개 기관 참여

▶ 영국, 프랑스 등 OECD 36개 국가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선언

▶ RE100에 242개 기업 참여

7.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자료 : NAZCA 홈페이지(https://climateaction.unfccc.int/?coopinitid=94)

[탄소중립 선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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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자료 ; (상)https://www.climatetrade.com/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 (하)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181800071

자료 : 이유진(2021) “국가 「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지역 실행방안”

▶ 탄소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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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 “Race to Zero” 캠페인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목표상향동맹‘에 국가뿐 아니

라 454개 도시, 23개 지역, 1,660개 기업, 569개 대학과 85개 투자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

▶ 국내에서도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에 101개 지자체가 참여

[국내 지자체 탄소중립 사례]

25

59

18

10

22

2

9

목표 법제화(In Law)

목표 공문화(In Policy Document)

목표 입법 제안(Proposed Legislation)

목표 논의 중(Target Under Discussion)

탄소중립 계획 발표(Published Net Zero Plan)

도시 주

(개)

[세계 지방정부 탄소중립 목표 및 계획 수립 현황]

자료 : REN21(2021). Renewables in Cities : 2021 Global Status Report, p.68. 

자료 : Net Zero Tracker(https://eciu.net/netzerotracker)(’21. 3월기준)

[건물 화석에너지 사용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있는 도시]



국가 탄소중립 정책 동향



1. 한국판 뉴딜 :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의 구조 및 투자계획]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7
27



28
28

▶ 그린뉴딜 :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탄소중립(Net-zero) 사회 지향

1.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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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p.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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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3.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부문별 탄소중립과제]
•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충전기반시

설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 장기
전략 마련

•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 탄소중립
•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마련

[제도적 기반]
•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

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2022년 본격 시행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
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
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
기금(가칭)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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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재부 업무계획

3.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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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자료 : 금융위원회·환경부(2021).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3.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석탄금융 중단 선언

자료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46612/

자료 : https://www.etnews.com/20210309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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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m.newspim.com/news/view/20201216001188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전략

3.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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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30백만톤CO2eq.으로 전국의 17.9% 수준

▶ 최근 14년 간(‘05~’18년) 연평균 3.2% 증가하여 전국(2.0%)보다 빠르게 증가, 산업부문
연평균 증가율 가장 높아

▶ 부문별 배출량 비중은 산업부문(공정 포함)이 38.0%로 가장 많고, 수송(도로)부문 25.3백
만 톤(19.5%), 가정 24.1백만톤(18.5%), 상업·공공 23백만톤(17.7%) 순

자료: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1),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가공

1.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가율 추이(‘05~’18)>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18) 및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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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4.5%

8.9%

1.1%

4.2% 4.1%

-4.0%

1.9%
3.3%

6.5%
5.8%

-6%

-4%

-2%

0%

2%

4%

6%

8%

10%

 -

 20

 40

 60

 80

 100

 120

 14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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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톤 CO2eq.)

산업, 
38.0%

가정, 18.5%

상업/공공,
17.7%

수송(도로),  
19.5%

농축산, 2.3%
폐기물, 2.7% 기타(미분류), 1.3%

산업 4.8%

가정 2.4%

상업/공공기타 3.6%

수송(도로) 2.1%

농축산 -0.4%

폐기물 -0.1%

기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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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량이 전체의 86.4%인 112.3백만 톤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

ü 최근 14년간(2005~2018년) 에너지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량은 연평균 3.1% 증가

ü 부문별 배출량 : 산업 35% > 수송(도로) 22.7% > 가정 21.6% > 상업·공공 20.7%(미분류 0.8백만 톤 제외)

ü 연평균 증가율 : 산업(4.3%) > 상업(3.6%) > 가정(2.4%) > 수송(2.1%)

▶ 비산업부문 배출량은 8,068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2% 차지

자료: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1),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가공

1.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량 및 비중(200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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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경기도 최종에너지 소비는 30,664천 toe로 전국의 13.1% 차지, 전남, 충남 다음

ü 최근 14년간(‘05~’18년) 연평균 2.1% 증가, 전국 에너지소비 증가 속도(2.4%) 보다 둔화 추세

ü 석유(37.9%)와 전력(34.4%)이 대부분 차지,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3.8%에 불과

ü 가정·상업(34.8%), 수송(31.2%), 산업(29.8%), 공공기타 부문(4.2%) 차지

▶ 경기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35toe/인으로 전국(4.52toe/인)의 절반, 에너지집약
도는 전국 평균(0.13toe/백만원)보다 낮은 0.068toe/백만원으로 효율이 두 배 높은 수준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9%로 전국 평균(9.2%)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1). 2020지역에너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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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국 3위, 전력 소비 1위(전국 대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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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있으나 공식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 ‘10년 수립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11~2020) :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 BAU 대비 46,970천톤 감축한 110,173천톤, ’05 대비 14%↑

- 이행 평가 결과 계량화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량 미미

[’20년 배출전망치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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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경기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1~’30) 수립 : 비산업부문 ’30년 BAU대비 △31.2%

부문

국가 경기도

2030 BAU 목표감축량 감축 후 배출량
BAU대비

감축률(%)
2030 BAU 목표감축량 감축 후 배출량

BAU대비

감축률(%)

전환 (333.2)1) 57.8
(확정감축량)   -23.71)

(추가감축잠재량) -34.1

산업 481.0 98.5 382.4 20.5 

건물 197.2 64.5 132.7 32.7 41.1 13.9 27.2 33.9 (16.5)

수송 105.2 30.8 74.4 29.3 26.6 7.8 18.8 29.3 

폐기물2) 15.5 4.5 11.0 28.9 4.7 1.3 3.3 28.9

공공 21.0 5.3 15.7 25.3 3.8 1.0 2.8 26.8 (21.5)

농축산 20.7 1.6 19.0 7.9 1.2 0.1 1.1 7.9 

CCUS 10.3 -10.3
4.5산림흡수원

국외감축 -38.3

기타
(탈루 등) 10.3 3.1 30.5 

총합 850.9 276.5 37.0 77.4 24.1 53.2 31.2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주 :1)전환부문 배출량(333.2백만톤)은 부문별 전기/열 사용에 할당, 전체 합계에서 제외, 전환부문감축량 23.7백만 톤확정, 추가감축 잠재량은 ’20년 NDC제출 전까지 확정

2)농축산, 폐기물부문은 국가 감축률 일괄적용, 지자체 자체 계획반영 권고 3) ( )안은 전체 감축량 대비 비중

(단위: 백만 톤)[국가 및 경기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교]

(‘05년 배출량 대비 △19.3%, 24.1백만톤 감축)

3.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있으나 공식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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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계별 목표배출량 및 감축량]

(단위: 백만톤)

3.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있으나 공식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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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연계 부족

비전 경기도 에너지 자립

목표
전력 자립도

40%

에너지소비효율

9%

신재생에너지비중

(전력) : 10%

v 전력자립도 70% 달성 추계

Ø 에너지 효율 혁신 방안 : 30,367GWh 절감(전력수요 △20%)
- 산단 그린리모델링, 공공 및 민간 LED 보급, 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건물에너지 효율화, ICT 및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한 수요관
리 사업 등

Ø 에너지 생산 혁신 방안 : 45,192GWh 추가생산
* ʹ13 발전량 : 30,310GWh → ’30 발전량 : 75,502GWh 
(ʹ13년 대비 2.5배 수준)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열병합 발전소, LNG발전
소와 같은 복합화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생산 비중 확대

⇒ 총 75,559GWh 추가생산(절감분 포함) 가능하며,  
원전 7기 대체효과

비전 경기도 에너지 자립

목표

1. 전력 자립도 : ʹ30) 70%
2.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 ‘30년 소비 전력의 20% 감축
3. 신재생에너지 비중(전력) : ʹ30) 20%

→ 원전 7기 대체, 20조원 규모 시장 창출, 일자리 15만개

3대
혁신
전략

1.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 혁신
2.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 혁신
3. ICT와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10대
핵심
과제

1. 공공기관과 아파트 전체 조명을 100% LED로 교체
2. 모든 신축 공공청사는 에너지자립 건물로 건설
3. 노후산단 중심 그린 리모델링 및 생태산업단지 조성
4. 컨설팅에서 사후관리까지 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5. 공공청사, 공장, 주택, 학교, 농장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6.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 에너지타운 조성
7. 판교제로시티를 IOT와 에너지가 융합된 혁신허브로 조성
8. 경기도 북부에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9.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심으로 에너지자립 스마트시티 조성
10. ICT 융합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에너지비전 2030 목표에너지비전 2030 목표

1차 실행계획 목표(2016~2020)1차 실행계획 목표(2016~2020)▶ 에너지비전 2030 목표(‘15)가 공식적인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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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제6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20~’25) 수립, 에너지비전 2030 목표 반영

4.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연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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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연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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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 

0.069 

0.060 
 0.055

 0.060

 0.065

 0.070

 0.075

 0.080

 0.085

2017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목표수요 기준수요
(toe/백만원)

0.075
0.072

120.0 

128.6 

103.5 
110.0 106.8 

99.5 
 90

 100

 110

 120

 130

 140

2017 2020 2025 2030

기준수요배출량 목표수요배출량(백만톤)

8.3% 
16.9% 

22.7% 

*자연감소분(비관리용) 고려 -> 목표 배출량 99.5백만 톤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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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경기도형 뉴딜] [경기도형 그린뉴딜]

- 에너지전환 정책에는 저탄소 도시 인프라 구축, 저탄소 산업 육성,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전환, 저탄소 에너지 공

동체 지원 등 4개 실행과제와 15개 사업 포함, 2022년까지 총 1조 7,166억원 투자 계획

5.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국 소관 에너지정책 중심, 정책 분절화



45

- 총 25개 사업에 약 9천억원 투자 계획(~2022년)

- 기후에너지정책과 25개 사업, 미세먼지대책과 1개 사업, 건축디자인과 1개 사업, 공공택지과 1개 사업,
산업정책과 1개 사업, 도시정책과 1개 사업, 주책정책과 1개 사업 포함

2022년까지 총 1조 8,771억원 투자 계획

목표 정책과제 추진부서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1) 저탄소 도시 인프라
구축(7개 사업)

수소융합테마도시 조성 기후에너지정책과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 구축(개인형 이동 포함) 미세먼지대책과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 기후에너지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건축디자인과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기후에너지정책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후에너지정책과

3기 신도시 신재생에너지 기반 강화 공공택지과

* 파란색: 그린뉴딜에 포함된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전환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공통 사업
**빨간색: 에너지전환 세부사업 추진계획에만 포함된 사업

5.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국 소관 에너지정책 중심, 정책 분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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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정책과제 추진부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2) 저탄소 산업 육성
(10개 사업)

차세대 에너지 핵심기술(수소 상용화, 고효율 에너지) 육성 기후에너지정책과

물류 및 냉장‧냉동창고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기후에너지정책과

반월시화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산업정책과

수열에너지 기반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정책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기후에너지정책과

2021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기후에너지정책과

유망 에너지기업 선정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성 기후에너지정책과

도내 중소기업 에너지혁신 실증지원 지원 기후에너지정책과

지역 에너지신산업 관련 공모사업 유치 기후에너지정책과

경기도 ET(에너지기술)벨트 조성 기후에너지정책과

* 파란색: 그린뉴딜에 포함된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전환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공통 사업
**빨간색: 에너지전환 세부사업 추진계획에만 포함된 사업

5.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국 소관 에너지정책 중심, 정책 분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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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정책과제 추진부서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

3) 도민참여 저탄소
에너지 전환
(7개 사업)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기후에너지정책과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기후에너지정책과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기후에너지정책과

도시 1가구 1발전소(미니태양광) 기후에너지정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에너지정책과

그린뉴딜 인력양성 교육사업 기후에너지정책과

4) 저탄소 에너지
공동체 지원

(7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확대 기후에너지정책과

경기도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 기후에너지정책과

공동주택 전기요금 절감시스템 구축 기후에너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기후에너지정책과

G-하우징, 햇살-하우징 연계 저소득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주택정책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기후에너지정책과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기후에너지정책과

* 파란색: 그린뉴딜에 포함된 에너지전환 정책과 에너지전환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공통 사업
**빨간색: 에너지전환 세부사업 추진계획에만 포함된 사업

5.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국 소관 에너지정책 중심, 정책 분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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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실가스 감축의 제약 조건

v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증가 : 개발과 성장

- 전국 대비 빠른 인구 · 1인 가구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높은 도시개발 압력, 자동차 위주의 교통 체계

- 신규 개발은 온실가스 배출 요인인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 적용의 기회이나 이에 대한 접근은 미흡

v 전국 제조업 사업체의 35.6%, 부가가치액의 34% 차지 à 산업의 저탄소화가 중요한 과제
이나 중소제조기업 비중이 99%(종사자 기준 77.7%)로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 산업의 녹색
전환에 대한 정책 지원도 부족

v 연구개발 인프라 등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녹색기술·산업 성장여건은 양호

v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 Σ 31개 시군 온실
가스 감축목표 ＝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목표 이행을 담보할 기제와 수단 부재

v 경기도 및 시군 에너지협동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역량이 우수하고 성공사례 축적 경험

v 경기도 위상에 비해 기후변화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인프라 미흡

- 조직, 인력, 예산, 전담기관, 통계 및 정책 지원 연구 인프라, 부서 간 협력기제, 제도적 기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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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료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연료연소에 의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톤CO2) 비중

화성시 12,637,236 12.14%

용인시 8,087,634 7.77%

평택시 7,708,365 7.41%

안산시 6,668,404 6.41%

파주시 5,924,295 5.69%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톤CO2) 비중

용인시 5,506,735 8.05%

수원시 5,386,440 7.88%

고양시 5,318,612 7.78%

화성시 4,532,964 6.63%

성남시 4,474,708 6.55%

6. 온실가스 감축의 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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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기도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약한 탈동조화 단계

v 온실가스 배출 효율은 높은 편

6. 온실가스 감축의 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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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별 감축 경로 비교 예시(’18년 대비)]

v 경기도 맥락에서 탄소중립 기회와 위험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감축 경로와 실행
전략 마련 필요

6. 온실가스 감축의 제약 조건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ü 단기 : 기존 계획 다시 점검, 성과가 검증된 사업의 확대 + 신규 제안사업 실행

- 올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예정(10년 계획) ß2018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 그린뉴딜 사업 추진도 미흡

-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다! 실행이 중요 : 여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 수립à목표연도만 변경

(2020, 2030, 2050?)되고 실행에 장애가 되는 원인은 그대로 지속, 정책 이행 모니터링도 이루어

지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 정책지연 현상 발생, 책임소재 불분명

- 각론으로 들어가 부문별 “누가, 어떻게”가 구체화되어야

ü 현재와 같은 성장과 개발 패러다임 하에서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피크를 예측하기 어
려운 실정, 백캐스팅 접근의 실효성?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온실가스 배출 정점 설정 중요

ü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 중요 :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
한 공론화 과정 설계 및 추진(1~2년)

1.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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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기후변화 목표의 주류화 : 경기도 및 시군 도시계획의 주요 지표인 인구는 계속 증가, 온실
가스 감축 계획과 유리 –탄소중립이 최상위목표로서 위상을 가져야 통합적 접근 가능/
탄소인지예산,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전예방적 수단 강화

ü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및 행정 차원의 추진단 필요, 경
기도-31개 시군 관-관,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

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시군 지원, 민간투자 유도, 전문인력 확
대, 행정조직 강화 및 기존 유관 조직 기능 리모델링, 중간지원조직, 기후변화 전담 기관,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 개정과 정비 등 인프라 구축

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접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 경기도 탈탄소 이행을 위한 중장기 사회·경제 전망 및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개발

- 부문별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어떻

게 다룰지에 대한 방법 검토

1.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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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도내 기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지원 체
계 구축,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 온실가스 감축을 미래형 산업 육성 및 성장 기회
로 활용하는 전략 중요(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전략, 순환경제 전략) + 공정한 전환

ü 건물, 교통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이 핵심, 부문별로 탄소중
립에 장애가 되는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장벽 파악 및 정책 수단 조정 필요

ü 공공의 선제적인 투자와 정책 : 공공기관의 RE100, 탄소중립 실천

ü 경기도-시군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 할당과 지원?, 전환도시 시범 사업, 지원과 컨
설팅 체계(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 기능 강화)

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 시민으로서 책무성 –경기도 기후위기 교육 의무화(공무원, 학생, 시민
등) + 실천활동 인증제

• 도민 대다수는 기후변화,온실가스 문제에 관심이 높고(78.9%), 기후변화가 개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81.2%), 하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ü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실천 행동 조직화 및 플랫폼 구축 : 탄소중립학교, 그린캠퍼스, 종교계 탄소중
립,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2.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 구축 및 전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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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단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탄소중립 전환 준비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환’에 부합하는 전략과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기술발전,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는

적응적 계획 필요

전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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